
POM, 신규수요 창출로 안정성장
자동차·건축용 수요증가 … 9 8년까지 연평균 1 4 %신장 전망

국내 POM(Polyacetal) 시장이 꾸준히 규모화를 이루어옴과 동시에 국산화로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

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더욱이 자동차용·건축용 신규수요 창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시장확대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. 

관련업계에 따르면, 95년 국내 POM 생산은 4만톤으로 9 4년대비 8.1% 성장했다.

9 6년 생산도 22.5% 증가한 4만9 0 0 0

톤에 이를 전망이다.

생산은 KEP 3만6 0 0 0톤, LG화학 1

만3 0 0 0톤으로 생산면에서 각각

73.5%, 26.6%를 차지하고 있으며

내수판매는 K E P가 2만2 5 0 0톤( 9 5

년 1만8 5 0 0톤), LG화학 3 4 0 0톤( 9 5

년 3 4 0 0톤), 수입 4 1 0 0톤( 9 5년 5 1 0 0

톤)으로 각각 75.0%, 11.3%, 13.7%의시장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 

국내 POM 수요는 9 5년 2만7 0 0 0톤에서 9 6년 3만톤, 97년 3만5 0 0 0톤, 98년 4만톤 등 연평균 1 4 %의 꾸

준한 신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또 아시아지역 POM 수요도 15% 증가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

어 국내생산은 9 6년 4만9 0 0 0톤에 이어 9 7년에도 30.6% 증가한 6만4 0 0 0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

다.  

이에따라 K E P는 9 5년1 0월 2만톤의 3차증설에 이어 9 7년 1만5 0 0 0톤의 4차증설을 계획하고 있다. 

이처럼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건축자재용 A B S의 POM 대체가 활발하게 진행

돼 내마모성 그레이드, 대전방지 그레이드의 생산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솔린성이 요구

되는 자동차 연료펌프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. 

특히, 자동차 1대당 1 . 5 K g의 P O M이 소요되는 자동차 연료펌프용은 9 7∼9 8년의 자동차시장 확대와

더불어 급속한 수요창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    

국내 POM 가격은 원료인 메탄올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9 6년6월 현재 K g당 2 1 0 0원 수준

을 유지하고 있으나, 2/4분기 이후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. 

수출가격은 9 5년 세계적인 수급타이트에 따라 K g당 2 . 8∼3달러까지 상승했으나 9 6년들어 2∼2 . 1달러

로 하락,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    

P O M의 수요구성비를 보면, 전기·전자용 31%, 자동차용 21%, 오디오·비디오용 14%, 버클용 1 0 %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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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퍼용 7%, 압출용 5%, 기계 및 잡화용 1 2 %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.

전기·전자용은 가전부문 시장정체로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며 지퍼, 버클 또한 중국으로의 시장이동

이 이루어지고 있다. 

한편, 일본 T o r a y의 아세탈 생산기술을 도입, 2만톤 규모로 POM 시장에 진출하려던 코오롱이 계

획을 백지화, 당분간 신규기업의 시장진입은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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